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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이하 코로나19) 
유행이 2019년 말부터 시작되어 장기화되면서 국내 대부

분의 의과대학은 2020년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 

[1]. 하지만 해부학 실습의 경우, 학생들이 카데바를 직접 

해부해야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졌다. 이에 전국의 각 

의과대학은 지역사회의 감염 현황에 따라 학기 내에서 최

대한 일정을 뒤로 미루어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는 것을 검

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

였다.
대부분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다른 과목보다 선행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해부학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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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ue to the sudden spread of COVID-19 in 2020, it was difficult to conduct lectures at medical 
schools. Accordingly, many medical colleges conducted anatomy practice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quarantine regulations in the region or conducted lectures instead of practice. Therefore, in this study, students’ 
responses were investigated for anxiety for infection and lecture satisfaction according to various practice 
methods. A total of 314 medical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questionnaire, and 222 students performed 
anatomy practice, with the division (56%) or shortened class time (54%). In the cases that the practice was not 
conducted, it was postponed (50%) or skipped (28%), which was replaced by online lectures. In this case, lectures 
were provided through faculty lectures (43%) or E-Anatomy (35%) produc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With 5-point Likert scale, the anxiety for infection during practice was low as 2.20±1.11, and did 
not differ depending on the division or grade. Satisfaction with the practice was 3.93±1.06, which was higher in 
medical students than in premedical students. This study shows that online lectures, which were mainly conduct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ra, must be properly conducted in anatomy practice in order to have an anatomy 
learn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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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해부학 수업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최

대한 연기하는 등 교육 효과와 실습 일정을 모두 고려하기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해부학회는 학회 홈페이

지 게시판을 통해 각 대학의 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의

견을 나누었으며, 전국의 의과대학은 2020년에 코로나19
의 추가적인 전파 없이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였다 [2]. 게
시판을 통해 총 17개 의과대학의 교육현황과 실습 진행방

법에 대해 자료가 공유되었는데, 조직학은 강의와 실습이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해부학 

강의는 비대면으로, 해부학 실습은 분반을 하거나 시간을 

축소하는 등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2021년에도 대부분의 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으

며, 해부학 실습은 방역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대면 실습 수업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존

재하였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 된 후에도 일부 변화된 

교육환경이 지속될 수 있기에, 온라인 교육의 한계와 문제

점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3]. 따라서 피교육자인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해부학 실습에 대한 반응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부학 

실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

한 불안감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에서 대면 여부에 따른 강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온라인 

강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부학 실습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이 연구는 의과대학생들의 해부학 강의와 실습 후 피드

백인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의 일부로 진

행되었다. 9개 의과대학의 총 314명의 의과대학생이 설문

에 응답하였다. 자료수집은 Google의 온라인 설문지를 이

용하였으며, 2020년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약 2달간 이

루어졌다. 해부학 실습이 이루어지는 의예과 2학년과 의학

과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해부학 실습을 대

면으로 시행한 경우, 분반 여부와 수업시간 단축 여부를 

질문하였다. 비대면으로 시행한 경우 추후 대면 실습의 유

무에 따른 실습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대면으

로 진행된 해부학 실습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의 불안감 정

도, 대면 실습과 비대면 실습의 만족도를 5점 Likert 척도

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IBM SPSS ver. 23.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 

Mann-Whitney U-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의 통

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

총 314명 의과대학생들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의
예과 2학년 62명, 의학과 1학년 25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부학 실습을 시행한 대학의 22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Fig. 1). 코로나 이전과 동일

하게 분반 없이 해부학 실습이 진행된 경우가 81명 (44%), 
2개의 분반으로 진행된 경우가 104명 (56%), 3개의 분반으

로 진행된 경우가 1명 (0.5%)이었다. 1명의 학생이 나온 것

은 강의 방법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
습 시간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79명 (43%), 단축수

업으로 진행된 경우가 100명 (54%), 잘 모르겠다 5명 (3%)
이였다. 

실습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92명에게 실습 수업이 어

떻게 대체되었는지 질문하였고 74명이 응답하였다. 코로

나 상황이 진정된 시기로 연기되었다고 응답한 학생 (37명, 
50%)이 절반이었다. 다음으로 실습 수업이 폐지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21명 (28%)이었고, 지원자만 실습하는 경우

도 16명 (22%) 있었다. 연기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온라

인으로 실습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강의 컨텐츠는 대한해

부학회에서 제작한 E-Anatomy를 이용하였다는 학생이 21
명 (36%)이었고, 교수 강의가 24명 (41%), 이 둘을 병행한 

경우가 13명 (22%)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Fig. 1). 
또한 해부학 실습을 하지 않은 92명 학생 중 72명 (78%)

이 추후에 해부학 실습을 꼭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20명 (22%)의 학생은 실습을 필수적으로 하지 않아

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해부학 실습을 하지 않을 경

우, 추후 임상의학을 학습하는데 75명 (83%)의 학생이 어

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코로나 상황에서 실습을 진행하였을 때 불안감과 

만족감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습 진행에 따

른 불안감은 2.20±1.11로 크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학년이나 분반의 여부에 따라 유의하게 차

이가 나지 않았다 (Table 1). 실습에 대한 만족감은 3.93±

1.06으로 의예과 2학년보다 의학과 1학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11±1.60 vs. 3.69±1.14, p = 0.006). 분반

으로 실습을 진행한 학생에서 분반을 하지 않은 학생들보

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온라인으로 해부학 실습을 진행한 경우, 실습의 만족도

는 3.70±0.91으로 나타났다 (Table 2). E-Anatomy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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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보다 교수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     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의과대학 강의와 실습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줌 (Zoom)과 같은 실시간 화상 

강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강의법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강의가 기존의 대면강의보다 학생들에게 더 높은 만족도

를 보이기도 하였다 [4]. 즉, 의과대학의 강의 또한 수업 효

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두 학습법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

다. 또한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대면 수업 

관련 만족도 조사결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기초의학 과

목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선호하였다 [5]. 특히 실시간 강

의보다는 사전녹화방식을 더욱 선호하였는데, 이는 동영상 

수업을 되돌려보거나 잠시 멈추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며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 시험성적과 비교해 본 결과, 학생들의 성취도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2019년과 차이가 없었다 [2,5]. 그러나, 
다른 기초의학 과목과는 달리 해부학 성적만 조금 낮은 경

향을 보였다 [5].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

지 않았거나 실습시간이 줄어들어 해부학 학습이 원활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9개 대학의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부학 실습의 진행 상황과 이에 대한 만족도와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살펴보았다. 2020년 초에 해부학 실

습을 진행하는 대학들은 코로나19가 심해지기 전에 분반 

혹은 축소 운영하여 실습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특정지역

에서는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학교마다 교

육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습 방법 또한 다르게 나타났

다. 하지만 실습을 대면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일지라

Fig. 1. Project overview.

Table 1. Infection anxiety and practice satisfaction during Ana-
tomical practice

Infection anxiety P value Practice
satisfaction P value

Total 2.20±1.11 3.93±1.06
Grade 0.413 0.006
  Premed 2.06±0.97 3.69±1.14
  Med 2.24±1.15 4.11±1.6
Divided 0.904 0.112
  ( + ) 2.25±1.11 4.05±1.08
  (- ) 2.23±1.15 3.78±0.99

Table 2. Practice satisfaction during on-line lecture according to 
the methods

Practice satisfaction P value

Total 3.70±0.91
  E-Anatomy 3.46±0.97

0.219  Professor lecture 4.00±0.97
  Combined 3.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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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한해부학회에서 제작된 E-Anatomy가 있었기 때문

에 이를 이용하거나 각 대학의 교수 강의를 통해 해부학 

실습을 대체하였다. 이러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여 해부

학 실습을 진행하였지만, 약 80%의 학생들이 해부학 실습

이 꼭 필요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임상의학을 공부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학생들에게 해부학은 

시신을 이용한 실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해부학을 학습하는데 있어 시신 해

부의 중요성은 학문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

인으로서 필요한 생명에 대한 존중을 비롯한 윤리적인 부

분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6,7]. 학생들은 해부학 실

습을 통해 기증자를 “첫 번째 환자”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이는 미래의 환자에 대한 존경과 

공감을 불러일으켜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8]. 비록 다양한 교육방법 및 매

체가 있지만 아직까지 시신을 통한 해부학 실습이 가장 효

과적인 교육법으로 사료된다 [9,10]. 
한편 해부학 실습 시, 방역을 철저하게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분반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았는데, 이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감염

과 방역에 대해 경계심이 낮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

되었다. 해부학 실습을 대면으로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3.9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의예과 학생보다 의

학과 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각 대학마다 해부학 실

습을 진행하는 학년은 다른데, 의학과 학생들이 의예과 학

생들에 비해 임상실습이나 이론적 내용을 더욱 많이 경험

함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부학적 기초지식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더욱 증가하고, 의예과 시기의 성적이 상대

적으로 덜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해부학 실습의 

충실도가 낮아지는 것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초

의학과목의 통합교육과정을 추진하는 의과대학이 많아지

며, 해부학 실습을 의예과 2학년에 진행하기도 한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임상교수들은 현재 해부학 교육을 저학년

에 편성하기 때문에 임상과목의 접목이 부족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 [11]. 따라서 해부학 실습을 의예과 2학년에 편

성하는 것보다 보다 고학년인 의학과 과정에 편성하거나 

다양한 학년에 걸쳐서 편성하는 것이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해부학 실습의 형태와 

이에 따른 불안감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의과대학마다 

다양한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기 때

문에 보다 많은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어져

야 하겠다. 이러한 자료를 보다 많이 축적하여 이를 바탕

으로 배면 실습과 온라인 실습을 적절한 비율로 운영한다

면 보다 효율적인 실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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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지난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전파로 인해 의과대학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많은 

의과대학들이 지역의 현황과 방역수칙에 맞추어 실습을 진행하거나 실습대체인 강의를 통해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습 방법에 따른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만족도를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총 

314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는데, 222명의 학생들이 실습을 하였고, 반을 나누거나 (56%), 실습시간

을 줄여서 진행된 경우가 (54%) 많았다. 실습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연기 (50%) 또는 폐지 (28%)되었고, 이는 온라인 

강의로 대부분 대체되었다. 이 경우, 교수 강의 (43%) 혹은 대한해부학회에서 제작한 E-Anatomy (35%)를 통해 실습 

강의가 이루어졌다.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코로나 상황에서 실습시행에 대한 불안감은 2.20±1.11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분반 여부나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3.93±1.06으로 의예과 학생보다 

의학과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해부학 실

습의 진행 방식에 대한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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